[image: image1.jpg]WHERE THERE’S A NEED
THERE’S A LION






라이온스 이야기 #12 
거대한 파도
사진 설명: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 쓰나미가 강타했을 때, 라이온들은 피해자들을 돕고 희망을 안겨주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 해안 인근 인도양 해저에서 진도 9.0 이상의 초대형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50피트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 더미들이 인도양 인근의 11개 나라를 덮쳤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남아시아 쓰나미로 인해 2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의 웰라와트 웨스트 라이온스 클럽 회원 라냔 자야와단은 말했습니다. 
라이온스는 희생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따뜻함과 보살핌의 파도로 응답하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라이온스는 원조를 위해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하루 16시간 이상 구호물품를 발송하고 이재민 캠프에 텐트를 제공했습니다. 70여개 클럽이 음식과 의류를 배부하는 동안 80여 명의 의료 전문가 라이온들은 인도 첸나이 근처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현지 클럽들이 이재민들에게 음식, 의류, 쉼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제라이온스재단(LCIF) 또한 구호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LCIF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라이온들이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긴급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피해 지역과 인원, 현재와 향후에 필요한 사항, 얼마나 오래 복구 노력이 지속되어야할 지, 그 외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금액을 책정합니다. 쓰나미에 대한 소식이 LCIF에 전해지자 마자 라이온들은 매뉴얼을 가동하고 기금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라이온들은 1,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모든 모금액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 가옥, 학교, 고아원을 짓는데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LCIF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 활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잃고 가진 것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라이온들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던 것이지요." 웨스트 뱅갈, 콜카타 지역의 전국제이사이자 인도 캘커타 미드타운 라이온스 클럽 회원인 산지타 자티아 라이온이 말했습니다. 
파도와 충격이 누그러진 후 오랫동안, 전세계 라이온들은 이재민들의 삶과 전체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자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쓰나미 발생 5년 후, 스페인 미하스 지역, 미하스 라이온스 클럽의 루이스 도밍게스 전국제이사가 라이온스에서 재건을 도왔던 스리랑카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라이온스 마을"로 알려진 마을은 새 집, 운동장, 주민센터, 경제가 도약하는데 도움될 재봉틀 등을 갖추고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 노는 밝은 어린이들을 보면서 도밍게즈 전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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